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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속 개 이야기

당나라 때 한 수행승이 물었다.“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조주스님은“없다(無)”고대답했다. 수

행자는 다시 물었다. “일체 중생에게는 모두 불성이

있는데 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 하십니까?”조주

스님이대답했다. “개에게업식(業識)의성품이있기

때문이다.”〈조주록〉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 의문을

타파하게되면견성(見性)한다고한다.

1700 공안가운데가장사랑받는무자(無字) 화두

의 기연이 된 선문답의 일부다. 조주(趙州) 스님

(778∼897)은‘개에게 불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때론‘있다’때론‘없다’고 답하면서 무수한 수행

자들을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란의

경지로 몰아갔다. 이 문답은 개와 불성에 관한 것이

라해서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화두라불린다. 

이 문답에는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표상

돼 있다. 일체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대승

불교 전통의 가르침이므로, 논리적으로는 개에게

불성이있음에의문의여지가없어야한다. 

하지만그렇게보기에는개의품행이그다지긍정

적이지 못하다. 이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한 개

에대한편견과부처님의가르침이충돌하면서문답

을 둘러싼 의구심은 커지고, 문답은 하나의 화두로

승화된다. 이 같은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경

전이나선전(禪典) 이곳저곳에자주눈에띈다. 

〈대방편불보은경〉에는 성현을 헐뜯은 죄로 개로

태어났던 균제 사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균제 사미

는 과거세에 아비담장(阿毘曇藏)과 비니장(毘尼

藏)과 수다라장(修多羅藏)을 통달한 비구였다. 그

는 행색이 누추하고 음성까지 무딘 늙은 비구 마하

라를 얕잡아보고“음성이 개가 짖는 것보다 못하구

나”라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 늙은 비구는 이미 성

현의 경지에 올라 있었다. 성현을 몰라보고 구업을

지은 균제 사미는 개의 몸을 받아 태어나야 했다.

말 한마디가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개’는 악업의 결과로 그려지고

있는것이다. 

〈전등록〉에서도 개는 어리석은 존재로 묘사된다.

잘 알려진 사자교인(獅子咬人) 이야기가 그것인데,

“돌을 던지면 개는 그 돌을 물고, 사자는 돌을 던진

사람을 문다(韓盧逐塊 獅子咬人)”고 해서 개는 현

상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존재를 상징한다. 〈잡아함

경〉도 애욕의 결박을 끊지 못하는 중생의 모습을

‘기둥에묶인개’로비유하고있다. 

하지만 개가 언제까지나 어리석고 탐욕스런 존

재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개도 엄연히 성불의 가

능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이 경전에 제시되

고 있다. 

〈구잡비유경〉에는 환생을 거듭한 끝에 아라한

과를 얻은 개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옛날 밤낮으

로 경전을 외우는 사문이 하나 있었다. 그의 평상

밑에는 늘 개 한 마리가 밥 먹는 것도 잊은 채 사

문의 독경 소리를 일심으로 듣곤 했다.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목숨을 마친 개는 사위국의 여자로 태

어났다. 자란 뒤 사문을 따라가 비구니가 돼 정진

해 아라한의 도를 얻었다.”

개는 일찍부터 불교미술 소재로 등장하기도 했

다. 독자적인 것보다 십이지의 한 신중으로 표현돼

왔으며, 초기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장수의 형태로

등장하다후대로가면서무관에서문관으로복장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무릎을 꿇은 공양상 형

태로 도상이 변모해왔고, 십이지상을 최초로 배치

한 보물 제 1429호 경주원원사지석탑에서는 상층기

단에서개의모습을확인할수있다.  

생활 속 개 이야기

십이지의 열한 번째 동물인 개(戌). 시간으로는

오후 7시에서 9시, 방향으로는 서북서, 달(月)로는

음력 9월을 상징하는 방위신이며 시간신이다. 한국

민족문화대백과에따르면개는야생동물가운데가

장먼저가축화됐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인간과 함께 살아 온 개는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헌신’과‘충복’의 대명사로 통한

다. 목숨을 걸고 주인을 살린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

다. 설화 속에서 개는 충성과 의리를 아는 의견(義

犬)으로그려진다. 

그런가하면‘개눈에는똥만보인다’‘개를따라

가면 칙간으로 간다’등 개는 비천함의 상징으로

우리 속담에 등장한다. 또‘개XX’, ‘개만도 못한

X’등의 욕에 응용되기도 한다. 또한‘개살구’‘개

꿈’‘개판’등 앞에‘개’를 붙이면 사물의 격이 낮

아지고만다. 

이처럼 무시당하는 개지만, 인류의 오랜 벗으로

서 삶의 동반자 역할을 해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

다. 우리 조상들은 집안에 개를 기르면 잡귀와 병

도깨비, 요귀 등의 재앙을 물리치고 집안의 행복

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다. 옛 그림에 개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실제로오늘날에는개가범인을추격하거나마약

및 폭발물을 찾는 데도 큰 몫을 담당한다. 또 시각

장애인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등 일상생활을 돕고

활력을주는친구이기도하다. 

개고기는 한국과 중국 등에서 대표적인 보양식

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향육, 북한에서는 단고기

라 불리는 개고기는 소화흡수력이 뛰어나고 양질

의 영양가를 많이 갖고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삼목천왕의 환생이라 보기도 하고, 인과환생 할 때

개로 태어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서 식육이 금기

시 된다. 

붉은 닭(丁酉)이 가고, 금빛 개(戊戌)가 왔다. 지

나간 일 쫓다간 닭(酉) 쫓던 개(戌)가 될 수 있다.

지나간 닭은 보내고, 새해엔 현재에 집중해 살아보

자. 무술년 새해에는 특히 개의 장점만을 받아 활기

찬출발을해보는것은어떨까.

개에도佛性이? 인과환생의주인공‘개’

조주스님‘구자무불성’화두

현상집착하는존재에비유

아라한과이룬개이야기도

동반자·폄하용어로혼용

병·잡귀물리쳐민화에등장

불교선삼목천왕환생여겨…

작가미상의문배도(門排圖). 민화속에서개는친숙한존재로자주묘사됐다. 그만큼우리들삶에가까운동물이었다.
불교속에서도개는친숙한존재로윤회와업의주인공으로자주표현됐다.

간추린 무술년(戊戌年) 한국불교사

458년 승려 묵호자가 고구려에서

(눌지왕 42년) 신라로 불교 전파

638년 팔공산 갓바위 불상 조성

(선덕여왕 7년) 원광 스님 입적

818년 백률사 이차돈 추모

(헌덕왕 10년) 공양비 건립

1058년
지광국사 해린 스님 국사 책봉

영통사 주지 난원 스님(문종 12년)
왕사 책봉

<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지 않

1538년 않은 사찰 모두 헐어내고 전라

(중종 33년) 도 지역 스님 3000명 군적

편입 불교 탄압 심화

1598년 임진왜란 왜병 방화로 금산사

(선조 31년) 40여개 암자 소실

1658년 범어사 대웅전 건립
(효종 9년)

1778년
도첩제(度牒制)시행

스님의 도성 출입 금지
(정조 2년)

표훈사 완전 복원완료

태국 방콕서 제5세계불교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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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 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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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원 장 송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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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원 장 법륜 혜정

사 정 원 장 벽담 도홍

감 사 원 장 환공 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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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꽂이 강의

매월 첫째·셋째주

수요일 오후 2~ 4시

사부대중일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3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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